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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약

서울시 발달장애인 40%는 갈 곳 없어 집에서 소일

발달장애는 평생 보호가 필요한 장애유형이다.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

자립은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맞닿아 있다.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 39.9%는 

특별한 사회활동 없이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. 활동보

조서비스도 5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자 중 67.1%는 활동보조서

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.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

보장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

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.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의 10.1%는 자립을 원하

고 있고, 낮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갈 곳 확대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높

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에 따라 낮 활동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발달장애인

의 개인별 일상생활 계획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 공간으로서 

주간보호센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. 

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바람직 

성인발달장애인은 40대에 접어들면서 조기 노화로 서비스 이용과 욕구에 

변화가 생긴다. 낮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40대 이상부터 50% 이

상으로 높아지고 시설 이용률도 낮아져 지역사회와 단절이 우려된다. 또한 

4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급여 및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

부모에서 본인이나 형제자매로 바뀐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

이 시기에 가족관계도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.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와 

함께 주 돌봄제공자인 부모의 고령화로 가족 돌봄체계가 취약해지는 것이

다. 따라서 40대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생애전환기에 대

응하여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

할 필요가 있다.


